
밑빠진 독 수상자에 산업자원부 선정

함께 하는 시민행동(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)은 5월3일 산업기술재단(이사장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)에 500

억원 가까운 돈을 부당하게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는 산업자원부를 18번째 밑빠진 독 수상자로

선정했다고 밝혔다.

시민행동은 신국환 산자부장관이 감사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나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지도 않고 2001년 3

월부터 3차례에 걸쳐 비영리 민간법인인 한국산업기술재단에 500억원의 기술료를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

는 건물매입 등의 용도에 지원,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.

시민행동은 이와 관련, 현재 진행중인 산자부 감사에서 산업기술재단 부당지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

지고 지원액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회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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